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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씨(42세, 남)는늦은나이지만새로운직장을구했다. 예전에다니던직장이문을닫아난감했지만, 실업급

여와재취업훈련을받은덕에비교적쉽게새직장을구할수있었다. 아이들이중학교에들어가면서아내도이

번에재취업을하였다. 보육, 교육등사회서비스일자리가많이늘어쉽게직장을구할수있게된 덕분이다. 내

외가함께벌게되니이제노후도넉넉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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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고등학교2학년민국(16세, 남)군은학교생활이즐겁다. 어려서부터요리를좋아했는데대학도푸드스타일전

공으로진학할예정이다. 2030년, 물론과외는없어졌다. 대신방과후에학교에서원하는과목을공부할수있

다. 민국이는요즘영어와불어를열심히배우고있는데국제적인푸드스타일리스트가되려면외국어몇개쯤은

기본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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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생일을맞은안종훈할아버지는‘고령자취업센터’를통해새로운일자리를얻었다. 물론퇴직후연금을받

고있어생활은가능하지만아직일할수있음이기쁘기만하다. 고령사회라고다들걱정했지만건강보험이나국

민연금등이개혁되어또래노인들도비교적안정적인생활을하고있다. 이제건강만챙기면언제라도즐거운노

후가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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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대한민국이아무리발전해도상대적인저소득층은있게마련이다. 김영자할머니(70세)와민지(13세)는

국가가마련해준임대아파트와매달생계비지원덕에어렵지않게살수있다. 할머니는작년암판정을받았지만

국가에서수술비전액을지원해주어건강을회복한상태이다. 민지역시구청에서실시하는무료원어민영어수업

을들으며외교관의꿈을키워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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